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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mediation-medicine (和解웹) in Sanhanlun (陽寒論)

Dept. of Or.1ental medical Classics. Oriental medical college of Kyung-Hee un1vers1ty 

This paper is writlen aboul mediation-medicine 

To begin with, the medical effect and its formation of Soshihotang(小架胡場) wil I be given a 

write up to. Other medicines also will be explained which are included in herbal prescriptions 

for med1at1on 

I \1ediation method is made use of in case of various disharmony of Yin (陰) and Yang( 陽) tn 

the localion belween half outside and half inside(半表反養) The disharmony is caused from 

breakdown [ if balanced equilibrium between cold and heat (寒熱), dryness and dampness(操뭘), 

rise and fal I of Qi (氣) This kind of disharmony makes it difficult that Yin and Yang 

tram:formate normally each other in the location between upside and downside, the front and the 

rear. and the inside and outside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balance of Yin and Yang not to be relatively excessive or 

deficient. Herbal prescriptions for mediation are made up of herbs of which properties. flavors. 

and functions are various. They are mixed with cold and warm herbs. They make Yin and Yang 

of body not fight each other and be harmonious 

2. 'The location be띠 een half outside and half inside' will be explained in this paper. It 

co、℃rs a wide area. It means lateral side pleura which divides body into the front and the rear. 

the diaphragm which divides body into the upside and downside, besides. tongue, throat, heart. 

abdominal region. urethra. phallus which are located in the middle parts of the body, and the 

spleen in the five Jang organs(五緣)

3. Herbal prescriplions which can be classified with mediation medicine are Soshihotang. 

Sa:-:hi1rnang(i.덩心揚) Gunganghwangryunhwanggumtang (乾養黃運黃흑揚) , Hwanryuntang (黃運場)

Sayuktang(四述揚), Omehwan(烏梅九) and so on 

Danguisayuktang (當歸四평場) , Danguisayukgaosuyutang (當歸四遊加吳菜횟場) , Hwanggumtang(黃흑 

l) lecturer on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Kyung-Hee urnvers1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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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 also can be placed of under same category ‘ 

I . 績論
한의학의 치료법과 方齊j構成에 대한 이론들을 대별하면, 七方, 十齊!J. 八法 등을 거론할 수 있다 七方은 

『素問·至힐要大論」 에 나오는 치료원칙을 중국 금나라 때 成J:J(;己가 『傷寒明理論」 에셔 정렁한 것£ 

로 각 질병의 특성에 따른 方簡l의 造成原理를 논하고 있다. 十齊j는 『素問 • 陰陽應象大論」 과 「至흩要 

大論」 등의 치료원칙을 근거로 중국 南北朝時代 때 徐之才가 질병의 특성에 따라 어떤 약물을 선택하 

여 호응하게 해야 하는 가를 정렵해 놓은 것이다2) 八法은 중국 청나라 때 程國影이 『醫學心↑좀」 에서 

病情을 ‘寒, 熱, 虛, 實, 表, 養, 陰, 陽’ 등 八網으로 통괄하고, 이를 치료하는 방제도 八法으로 해야 한 

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러한 七方, 十훼, 八法은 각기 淵源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근본은 『內經」 과 『傷寒論」 에 있다 

할 것이다 『內經」 의 「陰陽應象大論」 , 「至옳要大論」 등 제 篇이 치료법의 大原則을 상징적으로 

논하고 있다연, 『傷寒論」 은 A體 部位의 漢深과 高下, 病情 등에 따라 질뱅을 三陰三陽 등 六經으로 

分屬하고, 각 病證에 따른 구체적인 治擔方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셔 후세의 학자들이 이론을 세울 때 

는, 반드시 『內*포」 을 근거로 論릅를 세우고 『傷寒論」 의 病證과 治擔方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법폰을 

제시하고 있다 

本論은 『傷寒論」 의 小榮胡場으로 대변되는 和解簡j의 方웹j構成과 作用機轉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傷寒論」 중 小榮胡場과 한가지로 和解齊j의 뱀주 안에 포함할 수 있는 處方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셔는 和解뽑j를 투여할 수 있는 病證의 發病部位와 病情 등에 

대한 정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內經」 과 『傷寒論」 빛 諸家의 論說들을 토대로 

和解셈j의 성격을 정럽하고, 이를 투여할 수 있는 病證의 發病部位와 病情의 성격을 살펴본 다음 나아 

가 小架胡場과 그 加減方을 통해 立方意、義의 실례를 들고, 끝으로 『傷寒論」 에서 나오는 처 방 중 뻐解 

평j라고 할 수 있는 처방들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n. 본론 
成rt己는 『傷寒明理論」 에서 七方과 十웹j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여, 서로 體用이 된다고 하고 있 

다” 

2) 文熙奭, 方웹j의 效率性 提高에 대한 빠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협융文, 

2001.2, 서울 
3) 成無B 註解, 때景全書, p.617' 大成文1litd:. 1989' 서울 댐IJ方之體, 宣通補鴻햄重虛淸爆 

펴, 十齊!J, 是也, 밟IJ方之用, 大小援急、奇偶複, 七方, 是也l 是以밟IJ方之體, 欲成七方之用者, 必本

於氣11t生成 1 而ilJIJ方成烏(方을 뿐I]定하는 本體는 宣, 通, 補, i寫, 輕, 重, 파, 慣, 操, i뭘 응 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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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方은 λ方, 小方 奇方, 偶方, 鏡方, 急方‘ 復方 등융 말하는데 절명의 特性에 따른 方휩j의 活用方法

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며‘ 十웹j는 宣웹!J. 通휩j ‘ 補휩~' 鴻齊!J. 輕웹IJ. 重휩~' 混齊u. 消簡L 操휩IJ, 펄쩔II 

등을 말하는데 질명의 특성에 따라 方휩j를 구성하는 약울의 선택 즉 方웹j의 本體를 정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기한 만한 것은 和解휩j와 관련된 기숭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張子和가 모든 치료법 

은 ‘규, 며;, 下’ 등 三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도 相通한다‘ 歷代 醫家들이 1J、뽕胡場을 重視하 

고 그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와 활용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면서도 정착 치료법의 大原則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청나라 때 程國향이 1732년에 편찬한 『醫學心↑홈」 의 ‘醫門八

法’ 에 이르러, j千法, 下法. Q止法, 溫法, 淸法, 補法, W1i法 등과 함께 fD法이 치료볍 준척의 하나라고 논 

하면서 바로소 등장한다4) 

1. ~法과 추表추훌에 대 하여 
程國影은 『醫學아、↑콤 • 論和法」 에서 小架胡場과 그 加減方 등을 예시하면서 和法을 활용할 수 있는 病

證과 方짧j의 性格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5). 

이를 살펴보면, 八法 중 和法은 {뿌景의 小架胡場에서 由來하고 있으며, 病位가 半表半훌之處에 있어 f千

/t。1 냐 n上法 등과 같이 外上部나, 內下部 등 一方으로 쩌氣를 騙途하고 氣機를 推動하는 방볍과 달리, 

表훌 內外의 氣를 和解시키는 치료법이며, 小架胡場과 그 加減方이 그 실례임을 말하고 하고 있다 이 

는 成찌己가 『傷寒明理論」 에서 小榮胡場을 써야하는 病位에 대하여 설명한 것과 -致한다6) 

I ) 和흙(和품흙)에 대하여 

和法의 l和’字는 l和陸하게 하다 , ‘和合하게 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 和法은 곧 和陸하지 못하거 나 

和合하지 못한 것을 和合‘ 和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한다면, A體의 陰陽 氣血

。1 나‘ J:T. 表畵 등의 氣機가 서로 어긋나 調和를 이루지 못하여 병이 발생할 때, 이를 調和시켜 和合,

웹j가 이것이며, 方을 뽑lj定하는 活用은 大, 小, 緣, 急、, 奇, 偶, 複 등 七方이 이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制方之體로 七方之用을 이루고자 하는 者는 반드시 氣味가 生成되는 이치에 根本해 

야 制方이 이루어진다 )” 
4) 程國影1 增批醫學아、↑폼, pp.17∼ 18, 文光圖書有限公司, 中國 “論病之源, 以內傷外感四字‘

括之 論病之情, 則以寒熱虛實表養陰陽八字, 統之‘ 而論病之方, 則又以규和下消Q土淸溫補‘ 八法

盡之 蓋-法之中, 八法備뀔, 八法之中‘ 百j봐뼈鳥, 病變雖多, 而法歸於一”
5) 程|행影, 上獨書, p. 22. “傷寒在表者, 可규, 在養者, 可下, 其在半表半훌者, 堆有和之-法

혈, f며景用小架胡場加減, 是E(傷寒이 表에 있는 것은 發규시킬 수 있고, 養에 있는 것은 鴻下

시 킬 수 있으며 , 半表半養에 있는 것은 오직 和解시 키는 -法이 있A니 , f며景이 시、架胡場加減 

을 쓰는 것은 이것일 뿐이다 )” 
6) 成無B 註解, 上揚書, p 627 ‘傷寒%氣在表者, 必漫形以寫규, %氣在養者, 必傷峰以寫:flj'

其於不外不內半表半畵, 많非發i千之所宜, 又非Q止下之所對, 是當和解, &IJ可롯 小榮胡, 薦和解表

養之웹j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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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陸하게 하여 낫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張子和는 한의학의 치료엽올 ff. ll:t, 下 둥 三法£로 歸結할 수 있다7)고 하였다 ff法윤 쩌氣가 體表에 

있거냐 體表에서 氣機가 通陽하지 못할 때 , 인체의 陰陽 氣血을 陽化시켜 發散시키는 작용이 있는 약품 

로 體表를 통해 ~B氣를 횡훌迷하거 냐 氣機를 透達시켜 치료하는 방볍이라고 할 수 있£며 ‘ 下法은 體內에 

서 ~B氣가 뽕滿 혹은 結聚되거나, 氣機의 轉化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체의 陰陽 氣血을 陰化시켜 下

葉시키거나 通達시켜 치료하는 방엽이라고 할 수 있£며, ll:t法은 뼈中 즉 뼈隔 以上의 부위에서 여러 

가지 원인3로 氣機가 魔滿되어 上下內外의 升降出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浦此시켜 氣機의 通路를 統

通시켜 치료하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엽에 쓰는 方齊j들은 모두 陰陽의 寒熱이 분명하고 

t下. 內外 중 어느 한쪽요로 작용방향이 정해져 았다. 즉 ff法은 溫熱病을 치료할 때는 辛패한 味8)를 

傷寒을 치료할 때는 辛溫한 味9) 를 써셔 外上方向£로 發散시키며 ‘ 下法은 熱結에는 苦寒味10)를 寒結에 

는 辛熱味II )를 써서 內下方向으로 降뻐시키며, ll:t法은 上外方向으로 浦ll:t시키는 퉁1 2) 이다 

반면에 和解햄l는 이러한 偏向性과 寒熱의 偏差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方向性에 있어서 上下內外와 

表養가 확연히 나뷔어지지 않으며 寒熱의 偏差 또한 錯雜되어 명확하지 않다 제가의 논설들은 이러한 

和解之웹j의 屬住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 중 『此事難知」 에서 小架胡場을 三禁場이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王好古의 論說에 잘 정리되어 있다13) 

和解웰l는, 일반적인 치료영인 ff法, ll:t法, 下法 등을 썼을 때 뱅이 낫지 않고 도려어 여러 가지 變證

즉 壞病에 생길 수 있는 病證을 치료할 때 쓰므로. 三禁楊이라고도 한다 

이는 病情의 寒熱과 病位의 表훌, 內外가 ￥體&되어 있기 때문이니, 이에 대하여 周學海는 r讀뽑隨筆」 

에서 和解齊j의 適應病證과 方웹j性格에 대하여 發규과 攻下를 相合해서 緣↑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 이 라 

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14) 이로 보면, 和解法은 쩌氣의 寒熱操폈 升降浮沈 퉁이 서로 歸化하 

7) 張子和, {需門事親 • 卷二, pp. 8 ∼ 11. 旅風出版社, 훌北, 中華民國67年
8) 連觀散 등 i닮熱病에 쓰는 輕淸宣透之햄j를 예로 을 수 있다(崔三燮 • 朴贊國, 溫病學,

p IOI, 成輔社‘ 1989, 서울 ) 
9) 麻黃場, 桂技場 둥을 들 수 있다 
I 0) 大小承氣場, 園陳홈場 등을 들 수 있다. 

11 ) E豆之劃흘 을 수 있다 
12) r陽寒論』 의 IR훔散, 樞子鼓場 등과 張子和의 三聖散, 橋延散, 茶調散‘ 獨聖散 등을 들 

수 있다 

13) 王好古, 東펄+種醫書 • t간事難知, p.289. 大成文化社, 1983, 서울 “少陽폼禁단、不可犯, 

룹、發규, 룬、利서이更, ‘훈;j'lj大便, 故名三禁場, 乃和解之훨iJ. 若犯之, 則各隨上下前後, 本變及中變,

與諸變不可勝數, 醫者효詳之(少陽證禁람、不可犯, 發ff을 금기 하며 , ;j'IJ서에更을 금기하며 , 쭈IJ大便 

을 금기하므로 三禁場。l 라고 이릎하니, 이에 和解之엠j이다 만약 禁룹플 엠하연 각기 上下, 前

後를 따라 本變 및 中變. 諸變 등 헤아렬 수 없A니 , 醫者는 상세 "i>] 분별해야 한다. )” 

14) 周學海, 讀醫隨筆. p 15 I, 江蘇科學技術出版펴, 1983 , 中國 “和解者‘ 合규下之法1 而緣

用之者也 f흉寒以小똥胡篇和解之方, ---魔뽑、凡用和解之法者, 必其뻐氣之極雜者也 寒者熱者1操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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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體化하지 못하고 자기의 獨特한 性質을 유지한 체 錯雜되어 얽혀서 寒熱이나 虛實, 表훌 등 하나 

의 病뚫으로 귀결하지 옷한 病證에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寒과 熱, 操와 펄, 升과 降, 散

과 敏 등의 복잡한 情j兄。l Wf-하게 調和되도록 동시에 해결되도록 해야 하므로, 寒化, 熱化‘ ;操化, i뭘 

化 등과 t升, 下降, 浮越, 沈濟하는 效能을 發揮할 수 있는 여러 약물을을 적젤히 혼용해 써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體옮을 무시하고 寒氣와 熱氣가 錯雜되고 浮越과 沈펌이 맞서고 있는 病證에 

寒氣와 沈I짤만을 치료한다고 熱性을 띠고 浮越하는 특성 이 있는 약물만을 쓰면 寒氣나 沈濟은 없어질꺼 

라도 熱氣가 熾盛하면서 浮越하는 病證무로 바뀌고, 熱氣와 浮越만을 치료한다고 寒性을 띠고 沈1替하는 

특성이 있는 약물만을 過重히 쓴다면 寒氣가 치성하고 iti쯤하는 病證£로 바뀌면서 正氣는 正氣대로 훼 

손되어 위중하고 복잡한 새로운 病變을 야기할 것이다 

程國향은 ~B氣의 £흙쭈&뿐만 아니라 正氣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고 八法 중 나머지 治法과 상관관계를 통 

해 和法의 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15). 이를 『傷寒論」 의 제 處方들을 실례로 들면서 설명하여 16). 

자기의 견해가 『傷寒論」 의 理法方藥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和解를 施行할 때 

신체에 본래 陽氣가 치성한 사람이 寒熱이 錯雜한 病證에 결렸다면. 이는 陽氣를 淸化시키는 淸法에 기 

반하여 다시 寒熱을 화해시켜야 하며, 表證。l 있3...면서 寒熱이 착잡한 病證이라면 發表를 위주로 한 和

解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려한 제가의 논설을 토대로 때景익 和解法을 청익한다면‘ 身體의 表憂, 上下內外가 경치는 半表半畵

i顯, 結於一處而不得通, 則宜開其結而解之1 升者降者數者散者, 積於一偏而不相핍, ~lj宜:q;:其積

而和之 故方中往往寒熱井用, ;操i설井用‘ 升降散敬井用, 킹많輔Um無法也, 正法之妙也(和解라는 

것은 發j千과 攻下를 相合한 治法으로 援慢하게 쓰는 것이다 傷寒에는 小架胡場을 和解之方을 

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릇 和解之法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쩌氣가 지극히 錯雜한 것 

이다 寒과 熱과 操와 i설이 한 자리에서 맺혀 通達할 수 없으면 마땅히 結聚흘 開通시켜 풀어 

야 하며 , 升과 降과 敏과 散。l 한 곳에 치우쳐 서로 和合하지 못하면 마땅히 積聚를 和平하게 

하여 調和시켜 야 하묘료, 處方 中에 往往 寒과 熱을 아울러 쓰고 操와 i설을 아울러 쓰며 , 升

散과 降敏을 아울러 쓰니, 混雜하게 섞여 어지렵지만 法則이 없는 것이 아니니 正法의 與妙함 

이다 )” 

15) 程國향, 上揚書‘ pp.23 ∼ 24. “由是推之, 有淸而和者, 有溫而和者, 有消而和者‘ 有補而和

者,有操而和者,有潤而和者,有暴表而和者,有暴攻而和者,和之義則-,而和之法,變化無뚫휠‘ 

-世A漫R和解, 而不能盡和解之法‘ …(이로 말마암아 마루어 넓히면, 淸化시키면서 和解하는 

것이 있고, 溫化시키면서 和解하는 것이 있으며, 消導시키면서 和解시키는 것이 있고, 補養하 

면서 화해시키는 것이 있으며, ;爆化시키면서 和解시키는 것이 있고, i需潤시키면서 和解시키는 

것이 있a며‘ 發表플 겸하면서 和解시키는 것이 있고 攻下를 겸하면서 和解시키는 것이 있으 

니‘ 和解의 뜻은 곧 하나이지만, 和解시키는 방법은 변화가 무궁하다 …世A들은 태만하게 和

解라고 하지만 和解之法을 다할 수 없어서, …)“ 

16) 程國影1 上揚좁‘ pp.2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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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處에서 寒熱爆i흙, 升降浮沈 등 陰陽의 각 기운들이 서로 뒤섞여 룹뽀和하지 못해, 上下, 前後, 內外表훌 

의 陰陽轉化가 이루어지지 못한 病證에, 性質이 각기 다른 약물을을 적절히 配合하여 각 부위간의 |쏠陽 

偏盛偏豪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和合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半表半훌에 대학여 

半表半養는 글자 그대로 半은 表에 걸쳐 있고 半은 養에 걸쳐 있어 , 表라고 할 수도 없고 養라고 할 수 

도 없는 部位를 말한다 따라서 半表半養는 表養內外가 서로 氣를 交換하거나, 신체의 각 부위가 表훌 

內外, 上下의 위치에 따라 陰陽으로 分化할 때, 이것의 連絡通路나 連結部位라고 할 수 있다 

『傷寒論」 에서 表證과 養證。1 동시에 共存하여 하나로 分定하지 못한 것을 半表半養에 있는 病證이라 

고 하고 小架胡場을 줄 수 있다[ 7)고 하였는데, 半表半훌는 여기에서 유래한다- 즉 陰證과 陽證이 共存

하여 陽證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陰證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病證에 대하여 ‘此鳥半在表半在훌’라고 하고 

小架胡場을 줄 수 있는 病證이 다고 말하는데서 ' 1J、뽕胡場 등 和解齊l의 病位와 관련된 半表半훌의 근거 

가나온다 

『素問 • 陰陽離合論」 에서는 신체를 三陰三|場으로 六等分하고 각 부위를 陰陽의 특성에 따라 命名하면 

서 經絡의 신체적 위치를 지정하고, 또 각 부위의 작용을 門의 開聞에 빗대어 그 기능을 예시하고 있 

다18) 여기서 少陽經은 陽經의 開인 太陽經과 聞인 陽明經을 f며載하는 樞가 된다. 즉 少陽經은 太陽經

의 開發作用과 陽明經의 收짙싹추用을 조절하는 樞機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깜은 陽經

으로서 體表를 주재하는 三陽經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위치에 따라 陰陽으로 나쉽을 말하니, 太陽經은 

體表 중의 表를 지배하고 陽明經은 體表 중의 훌을 지배하며, 少陽經은 體表의 陰陽經이 서로 맞대어 

연결짓는 中間子인 半表半養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三陰經 중 樞를 담당하는 

少陰經도 體內의 表를 주관하는 太陰經과 體內의 專를 주관하는 廠|쏠經의 中間子로서 半表半養의 위치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表훌區分을 *땀i장의 分布를 따라서 보다 細分한다면, 太陽經은 신체의 後

面을 지배하고 陽明經은 신체의 前面을 지배하므로, 少陽經의 위치는 자연히 신체의 前後面을 가르는 

17) 148. 傷寒五六日, 頭규出, 微惡寒, 手足冷, 心下滿, 口不欲食, 大便硬, 服細者, 此薦P값故 

結, 必有表1 復有臺也 服沈, 亦在養也. ff出寫陽微, 假令純陰結, 不得復有外證, 惠入在養, 1lt 

薦半在훌半在外也 DIK雖it緊, 不得薦少陰病, 所以然者, !올不得有규, 今頭ff出, 故知非少陰也,

可與小뽕胡場 設不TT者1 得保而解 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傷寒論』 원문의 각 조문번호 

는 「傷寒論手冊』 을 따료고 있다 
18)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29, 東洋醫學昭究院 出版部, 서울, 1985. l‘帝日, 願聞

三陰三陽之離合也 u皮伯티, ·前日廣明, 後日太衝, 太衝之地, 名日少陰, 少陰之上, 名티太陽, 

---中身而上, 名日廣明, 廣明之下, 名日太陰, 太陰之前, 名티陽明, ---廠陰之表, 名日少陽, ---是

故三陽之離合也, 太陽寫開1 陽明薦聞, 少陽寫樞 - -外者寫陽, 內者馬陰, 然則中薦陰 其衝在下,

名티太陰, 太|쏠之後, 名티少陰, ·,.少陰之前, 名딘廠陰1 - -是故三陰之짧合也, 太陰寫開, 廠|쓸 

셈J聞‘ 少陰寫樞 • 氣훌훌形表1 而寫相成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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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身體의 前後를 중심무로 半表半養의 위치를 잡은 것 l 9) 이다 

『素問 · 金置훌言論』 에서는 신체의 上下內外를 陰陽A로 구분하여 각 부위의 陰陽屬性을 밝히고 여 기 

에 연속하여 五藏의 陰陽 屬性을 논하고 있다2이 여기서 보면, 身形을 前後로 나눌 때는 등은 陽部가 

되고 배는 |쏠部가 되며, 上下로 나눌 때는 橫隔體의 上部는 陽部가 되고 橫隔願의 下部는 陰部가 되므 

로, 心과 뼈는 陽藏이 되고, 딴과 賢은 |쏠藏이 되며, 牌는 陰藏 중 至陰藏이 된다고 하고 있다 즉 心과 

뼈는 體院의 上部인 橫隔體 위에 위치하므로 陽藏이 되고, 딴과 賢은 體院의 下部인 橫隔體 아래에 위 

치하므로 陰藏이 되며, 牌는 橫隔願 下部에 위치하여 陰藏이지만 心師와 딴賢의 中間에 위치하여 陰陽

의 二氣가 交又하는 陰陽 交界의 藏이 된다 따라서 五藏을 上下의 陰陽으로 분할 할 때 牌가 半表半養

의 위 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橫隔體은 體院의 上下部를 가르는 陰陽의 交界之體무로 身體 上

下의 半表半훌之處라고 할 수 있다 

中國 명나라 때 吳又可는 盛復을 일요키는 뻐氣의 펌t.k之處를 體原이라고 하면서, 願原의 구체적인 부 

위에 대하여 멸上口의 表훌가 交又하는 交通路라고 하면서 半表半훌之處가 된다21)고 하였다 그러으로 

牌原은 뿜院部位 즈음이라고 할 수 있다. 阿琴은 『傷寒論寶·六經正義」 에서 각 經의 분야에 대하여 

地面說을 통해 논하면서 , 三陽과 三陰의 交界之處와 少陽經, 少陰經과 願陰經22) 이 지배하는 地面을 설 

j 9) 王好古, 上揚書, p 289. “뻐在쏠衛之間, 謂之半表훌훌也. 太陽陽明之間, 少陽居身之半表훌 

也”

20) 洪元植, 上揚흙, p.20. “夫言A之陰陽, 則外월陽, 內寫陰 言A身之陰陽, 則背寫陽, 題寫

|쏠 릅A身之藏府中陰|場, 則藏者寫陰, 府者寫陽 ---故背寫陽, 陽中之陽, 心也, 背寫陽, 陽中之

1쏠, 뼈也, 題寫|쏠, 陰中之陰, 賢也, 題寫陰, 陰中之陽, 府也, 題寫陰, 陰中之至陰, 牌也 Jlt皆

|쏠陽表養, 內外雄雄, 相輸應也 故以應天之陰陽也 ” 

21) 吳X可, 中國醫學大系47 ·溫평論 p. 779-3. 商務印書館. 病%, 멈口훌而入, 則其所客, 內

不在藏府, 外不在*펌各, 舍於쨌흡之內, 去表不遠l 附近於몹, 乃表훌之分界, 是寫半表半養, 則鐵

經所謂, 橫連R莫原, 是也 (病%가 口흉로부터 들어가면 그 챔입하는 곳이 안무로 藏府에 있지 

않고 밖으로 f땀쯤에 있지 않으며 , 쨌흡의 안쪽 表와 멀지 않는 곳~-로 몹에 가까이 붙어 있A 

니, 이에 表養가 나뉘는 境界로, 이는 半表半臺가 되니, 「鐵쪼』 이 이른 바 橫무로 體原에 연 

락된다고 함이 이것이다 )” 

22) 三陽經은 少陽經이 樞가 되어 半表半훌之處가 少陽經을 따라 정해지으로, 체표에서 半表

半畵之處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三陰經에서는 樞가 되는 少陰經과 閔이 되는 願

陰經의 分化가 명확치 않으므로, 體內에서 半表半훌之處를 정하기 쉽지 않다 開聞樞의 상관 

관계로 본다면 당연히 少陰經이 지배하는 부위가 半表半臺之處가 되어야 하지만, 少陰經의 本

藏인 賢은 精을 i쩔藏하여 五藏 중의 聞이 되고, 廠陰經의 本藏인 府은 營血을 거두고 陽氣를 

발생하여 生發之樞機가 되기 때문이다 즉 賢의 經服인 少l쏠經은 經服 중 樞가 되지만 賢 자 

체는 五藏 중 閒의 역할을 하고, 府의 ffil얘@인 廠陰經은 經服 중 聞이 되지만 府 자체는 五藏

중 樞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身形의 體表를 지매하는 三陽經은 六府와 서로 떨어져 홈Fi位的으 

로 相關지을 필요가 없지얀 身形의 深部를 지배하는 三陰經은 五藏과 명확하게 分離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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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 半表半養之處에 대하 보다 구체적A로 설명하고 있다23). 三陽의 交界之處는 心部이고 三陰의 

交界之處는 臨部。l며 , 少陽。l 점유하는 陽部의 半表半養之處는 心뼈에서 Plfiln옳, 귀와 눈 응을 잇는 부위 

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身形에서 陰陽이 교차하는 內外의 中'Ll樞가 되는 上下의 極處24)플 찾 

아보연, 신체의 中心協을 결라 上下로 삐쳐 나온 혀와 陰효이 陰氣와 陽氣의 出入o] 이루어지는 陰陽之

氣의 交界Z處가 되 니 이들도 또한 半表半훌之處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半表半養之處를 정럽한다면, 身形에서는 신체의 前後플 가르는 뼈面의 llhb助과 上下를 가르 

는 橫隔體 부위, 몹院部f立에 있는 願原, 그리고 신체의 중성을 가르는 혀, n며U옳i ,i:,、部. 題部에서 民道,

陰쫓에 이르는 幹線이며, 五藏에서는 牌이다 

2. 4、경푼胡場과 Jp減方들 
小풍胡j易은 『傷寒論」 에서 ‘半表半養’의 病證에 쓰는 처방이라고 명확히 언급한 것이며, 후세의 醫家을 

은 이를 토대로 和解簡j의 정의를 내라고 그 의미를 부연하고 있다 그의 加減方요로는 大架胡場, 架胡

加한뼈楊, 榮胡b調흩骨#±觸場 架胡桂技乾養j易 架胡桂技場 등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小架胡場의 適

應病證과 方웹j構成 약물의 특성을 分析하여 和解齊j의 약물구성 원칙에 대하여 딸아보고, 그의 加減方을 

통해 架胡場類 和解簡j의 응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小業胡陽

『傷寒論」 에서 小架胡j易이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條文은 桂技場과 比眉할만큼 

많다 이는 外感病에서 시、業胡場과 관련된 病證이 그처럼 많다는 것을 만적으로 예시해 준다. 

[P 小架胡場의 病機

『傷寒論」 條文 중 1J、架胡場 主治의 病證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 96조이다25) 증상 

아 *찜]JK만의 성질이나 위치로만 三陰經의 특성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 狗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163. ‘,--心者, 三陽떳界之地也 ---由心至

n며, 出口類, 上耳目, 힘至顧, 外멈脫內屬觸, 是少陽地面, 此太陽差近陽明, ·,.體以下馬三陰地面,

三陰主훌而不及外, 題者, 三陰央界之地也, -- 멈題至兩賢及勝脫國道, 鳥少陰地面‘ 自題由맑上隔 

至心, 從腦助下及千少題宗節, 馬廠陰地面 (心은, 三陽의 境界가 엇잘리는 地面이다 --,이、部로 

부터 n며唯에 이르고 엽과 뺨으로 나와 귀와 눈에 오르며 비스듬이 정수리에 이르고 밖으로 協

部에서 안으로 體에 속하는 분야가 少陽의 地面이니, 이는 太陽의 다음으로 陽明에 가까이 위 

치한다 ---허래 아랫쪽은 三陰의 地面으로 三陰은 養部플 주재하고 外部에 마치지 않는다 題

은 三陰의 境界가 엇잘리는 地面。l다 ---題部로부터 兩賢 및 體脫‘ 懶道에 이르는 곳은 少l쏠 

의 地面이 되고1 題部에서 R구으로 말미암아 橫隔模의 윗쪽으로 心에 이르며 脫助으로 부터 아 

랫쪽으로 少臨과 宗節에 이르는 곳은 願陰의 地面,이 된다 )” 
24) ‘陰極則陽, 陽極~IJI쏠’하여 인체의 生命之氣는 끊임없이 陰에서 陽으로 陽에서 陰A로 전화 

한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부위도 P혈행의 위치에서는 陰氣가 陽氣로 전화하고, 陽極의 위치에 

서는 陽氣가 陰氣로 轉化하여 , 陰과 陽이 교차하니 , 곧 樞機의 部位이다 
25) 96.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뼈腦뿜滿, 默默不欲餘食, 心煩훌U區, 或뼈中煩而不U區, 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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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을 살펴보면, 主까은 往來寒熱, R떼協苦滿, 默默不欲飯食, 心煩喜n區 등이며, 或然之뾰은 뼈中煩而不U원, 

j룹, 眼中痛, 腦下험硬, 心下↑季小便不利, 不鴻身有微熱, P~n軟 등이다 제97조에서는 小뽕胡場證의 病機에 

대하여 간략히 엔급하고 있는데26). 그 大體를 살펴보면, %氣와 正氣가 서로 얽혀서 脫下에 맺힌 다음 

서호 원|雜하여 투쟁하기 때운에 惡寒과 發熱이 왕래하면서 發作과 休止期가 있다고 보았다 제 148조에 

서는 小架胡揚의 病變。l 일어나는 病位가 表나 養가 아닌 半表半훌라고 하면서, 이 때운에 表證과 臺證

。l 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7) 또 제 101 조에서는 傷寒이나 中風에서 뽕胡證으로 정의되는 것 중 -在

만 있어도 小架胡場을 줄 수 있다28)고 하였으며, 제 144조에서는 歸A中風 중 熱%가 血室로 들어가 ”흘 

~처럼 寒熱。1 왕래하면서 발작의 때가 있을 때 小榮胡場을 쓴다29)고 하였다 그리고 太陽病이나 陽明

病에 상관없이 小핏胡傷을 쓸 수 있는 모든 病證플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정은 뼈腦이나 協下 또는 心

下의 滿‘ 험‘ 痛 등이다 

따라서 小뜻胡i캉의 ~在인 往來寒熱은 少陽病 外感 初起에 正氣와 쩌氣가 錯雜하여 -乘一負하는 상태 

가 발현한 것 이며 , R때脫j苦滿은 正氣와 쩌氣의 대링 이 陰陽上下의 交界之處인 뼈隔部와 前後의 交界之處

인 뼈J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 뼈腦은 음식울이 뽑로 들어가고 몹中의 獨氣가 오르는 

通路가 되으로, 默默不欲欲食o] 나 ,~、煩喜n區 등은 이 부위에서 얼어나는 正氣와 쩌氣의 분쟁으로 樞機가 

不;flj해져 上下, 前後의 院通이 방해받고 있음을 나타낸다30). 여기에서 나타나는 或然之챈은 환자가 본 

래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素質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半表半훌의 病

證이 한가지로 확연하게 정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31) 있다. 따라서 小뽕胡場은 編黃場證이나 承氣揚證

처럼 定쩍化된 病證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不和의 증거가 되는 病챈이 하나만 나타나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또 血室에 쩌氣가 챔범하여 일어나는 病證에도 小뽕胡場을 쓸 수 있다고 하여‘ 血室 또한 半表

半畵의 交界之處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i휩, 或題中痛, 或뼈J下}좁硬, 或L、下↑季小便不;flj ‘ 或不泡身有微熱, 或p~者, 小뽕胡場主之 
26) 97 血弱氣盡, 1벚理開, %氣因入, 與正氣相博, 結於臨下 正뻐分爭‘ 往來寒熱, ↑木作有時

및k렐不欲欲食. 6藏빠相連, 其痛不下‘ 쩌高痛下, 故便II원也 
27) 148. 傷寒五六日, 頭규出, 微惡寒, 手足冷, 心下滿, 口不欲食, 大便硬, 服沈細者i 此헬陽 

微結, 必有表復有훌也. 服沈亦在훌也 규出寫陽微結 假令純陰結, 不f륨4홍有外證, 쩔入在養뭇. 

此옆半在臺半在外也. 服雖沈細, 不得寫少陰病 所以然者, 陰不得有‘ff. 今頭규出, 故知非少陰也,

可與小榮胡場 設不TT者,得保而解
28) 101 傷寒中風, 有않胡證, 但見-證便是, 不必愁具

29) 144. 歸A中風七八日 , 續得寒熱, 發作有時, 經水適斷者, 此罵熱入血室, 其血必結, 故便如

潤狀, 發fF-有時 小뚱胡揚主之 
30) 쩌琴‘ 傷寒來蘇集, p 239.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上海 ‘協居-身之半, 寫少|場之樞,

뻐**子協, 則樞機不쭈IJ. 所以뼈脫J苦滿默默不欲食也 ” 
31) 채琴, l:J힘書, p.240“‘夫쩌在半表, 勢E向養, 未有定居, 故有或寫之證, 所以方有加減, 藥

無定品之可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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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小架胡場의 病機를 간략히 분석해 보면, 1J、架胡場의 病位는 表를 관장하는 太陽經과 훌를 

관장하는 陽明經 사이로 身形 外部의 表養之間 즉 半表半훌이고, 그 病↑좁은 正氣와 뻐氣가 각기 안과 

밖에서 發動하여 半表半훌之間에서 錯雜하여 부딪혀 -乘-負하는 것이다 

@小架胡j易의 약물들 

『醫門棒喝」 에서 王룹三은 小架胡場을 太陽病을 主治하는 廠黃楊과 桂技場‘ 陽明病을 主管하는 白虎

場, 承氣揚과 비교하여, 이 兩經 主治方들의 특색을 모두 겸하고 있다고 하였다.m 여기서 각 처방의 

성격을 살펴보면, .黃i易이나 桂技場은 升散을 위주로 하는 작용을 말휘해야 하므로‘ 그 약물들의 배합 

도 升散之物로 구성되어야 하며, 白虎場이나 承氣場은 收降을 위주로 하는 작용을 딸휘해야 하므로 收

降之物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1J、架胡場은 升淸과 降獨을 薦用해야 하므로 상기의 처방들처램 陰 또 

는 陽 등 -方向부로 약물들의 성질을 획일화시킬 수 없다3.1) 따라서 약물의 氣味도 다른 처방을처럼 

寒熱이 분명하지 않고 表養가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34) 

小架胡場의 君藥은 架胡로써 半ff의 用量이며 , 半夏, A參, 남草, 黃흑‘ 남草, 生養 등은 모두 三兩무로 

用量이 같고1 大輩는 十二放이 다 각 약물들의 寒熱溫源을 살펴 陰陽드로 분석해 보면, 架胡는 微寒하 

여 陰性。l고, 半夏, A參, 生養 등은 溫熱하여 陽性을 띠며, 黃흑은 寒하여 陰性을 띠고 #草는 生用하 

여 淸氣를 취하니 또한 陰性。l라고 할 수 있다 表훌를 고찰하면 榮胡는 表藥으로 外上部로 發散하는 

성질이 있지만, 나머지 약은 뼈中 또는 眼中, 뼈8홉間에서 작용하는 것이 경쳐 았다. 또 中氣를 補하고 

32) 章補, 醫門棒喝下 p.436. 大成文化社 影印, 1989, 서울 “是故麻黃場, 專於升散, )佳技

場, 和而象散, 皆寫太陽之主方, …, 小架胡場, 升淸降獨, 通調經R府, 是和其表훌, 以후휩區機, 故

헬少陽之主方, 陽明關, 白虎承氣, 皆4懶其氣.之法, 故鳥陽明之主方 若陽明初感, {매景欲使쩌 

從表出者, 或用架胡i易轉其樞, 或用麻黃j易開뼈之, 此又隨宜權變之法(이러한 까닭우로 麻黃場은 

升散에 오로지 작용하고 桂技場은 和解하면서 升散을 겸하였으니, 모두 太陽病을 치료하는 主

方이며 1 --- 小架胡場은 淸氣를 升散하고 獨氣플 降下시켜 經과 剛를 通陽시켜 調和하니, 이는 

表臺를 和解시켜 樞機를 돌리므로 少陽病을 치료하는 主方이며 , 陽明은 聞을 管掌하므로 白虎

場과 承氣場은 모두 그 氣를 受納하여 降下시키는 법도이 니 , 그러므로 陽明病을 치료하는 主

方아다 만약 陽明이 처음 感觸하여 때景이 邱氣를 體表로 放出시키고자 할 때는 때론 架胡場

을 써서 樞機를 돌리고 때론 麻黃場을 써서開池하였는데, 이는 또한 마땅함을 따라 헤아려 變

容시키는 법도이다 )” 
33) 모든 처방들은 君멀佑使의 원리에 따라 一勝-負, 一寒-熱이 混用되어 있어, 獨參場이나 

附子 巴豆單方 등처럼 오로지 한가지 성절로 획일화 되어 있지는 않다 즉 麻黃場이 바록 升

散之휩j리고 할지라도 여기세 佑使藥으로 들어가는 훔仁은 下氣之齊U이며, 桂j技場에 中뚫의 營

血을 鏡和시키는 꾀藥이 배함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단지 이러한 약물을이 비록 君藥에 반하 

는 성질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君藥에 相應하여 升散이나 下降 등 한 방향무로 정해져 있어, 

小架胡場처램 방향없이 錯雜되어 있지는 않다 
34) 成I文己 上揚書, p.166. ‘架胡半ff味苦微寒, 半夏半井洗味辛溫, A參三兩味람溫, 납草三 

兩味#平,黃흑三兩味苦寒1 生姜三兩味辛溫,大짧+二板擊味납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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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寫하는 A參과 훨휴, 律波을 i寫하고 補하는 半夏와 #草처럼 補하는 약물과 鴻하는 약울도 뒤섞여 있 

다 즉 1J、架胡楊은 됐胡가 君藥으로 되에 있에 外感쩨氣료- 인한 病變을 主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약물플은 體表藥이라기 보다는 體經의 약물플로 寒熱과 補i寫가 뒤섞여 있어 단지 表!fl!만을 치기 

위한 구성이 아넘을 보여준다 덧붙여 R뼈륨을 중심무로 上下의 寒熱升降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꿇觸는 小架胡場證이 外感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治法들과 비교 

하여 설명하고 있다‘5) 쌓胡는 表훌의 境界之間에서 뻐氣가 表部에서 養部로 轉變하는 것을 돌려 밖A 

료 外散하게 하며‘ A參은 體中 中氣의 虛弱을 技養하여 iE氣를 굳세게 하고‘ 黃혹과 半夏는 뼈中의 熱

얹을 식히면서 말리며, 生훌과 大짧, 남草로써 이러한 작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小榮胡場은 身形의 外fp~ !쏠陽 交界之處인 뼈腦의 半表半憂之間에서 正氣와 뻐氣의 분쟁을 조 

절하고 樞機를 폴려 和解시키는 처방’6) 이라고 할 수 있다 o]는 小풋胡場o] 단순하게 少陽經의 外感뻐 

氣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8때隔과 腦部 즉 上下‘ 前後의 陰陽交界之處를 경계로 하여 일어냐는 寒熱

의 錯雜과 不和를 解消하여 和解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古A이 本方을 五行之氣 중 調和之氣라고 

할 수 있는 土氣에 빗대어 黃龍場A로 명명한 것 .l7) 이 빈말이 아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채琴은 小架胡

場을 少陽의 樞機를 돌려 表훌훌를 和解시키는 總方38) 이 라고 하였다. 

小쌓胡場은 外感‘한 쩨氣가 少陽의 半表半훌之處안 R때B흙과 服部흘 침 뱀하여 上下, 前後의 升淸降獨과 出

人이 막혀 陽部인 뼈中에서는 熱챙이 생기고 陰部인 眼中에서는 中氣가 허약해지연서 出入이 이루어지 

지 않을 때, 뚱胡로 뻐氣를 올려 發散시켜서 少陽經의 樞機作用을 活性化시켜 $氣가 고착되고 f훗짧하 

35) 張짧, 張B;;醫通‘ p.976, 上海科學技術버版社, 1990, 上海 “治傷寒有五法, 티 i'f. 티야, 

티下, 日溫, 티和, 皆-定之法, 而少陽例中小뚫胡滾, 專 和解表養 少陽寫陰陽交界, 쩌傳至lft. 

E漸向뿔, 故用뽕胡升發其!f~. !f~從外解, 則以A흉擺載於中, 不令內犯, 更以半夏, 賣쪽, 淸解在

養之熱짧, 生훌, 大홍, f자j따在表之!fB氣, 又須남草協輔參榮(傷寒을 치료하는 데는 五法oj 있으 

니 , 규法 며;法‘ 下法, 溫法. la法 등으로 모투 일정한 법도가 있지만. 少陽病을 치료하는 例

中 小架胡V易은 요로지 表훌를 和解시킨다 少陽은 |똘陽이 交界하는 거처로 쩌氣가 轉變하여 

여기에 이르연 이미 점차 憂로 향하기 때운에‘ 뚱胡를 써셔 뻐氣를 升發시킨다 $氣가 밖으 

료 풀어질 때 곧 A參으로써 中府를 막아서 안£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1 다시 半夏와 黃흑 

으로써 R때훌에 있는 熱淡올 淸化시켜 풀며 , 生護과 大뚫로써 體表에 있는 쩌氣를 야울러 제거 

하며 , 또한 반드시 #草로써 A參과 架胡플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 
36) 成찌己 #景全書 • 傷寒明理論, p.627. 大成文化社 影印, 1989. 서울 “傷寒~B氣在表者,

必淸形以寫i千, 뛰3氣在憂者, 必場峰以取;flJ, 其於不外不內半表半養, 是當和解則可也 1J、架胡和解

表훌之햄j” 

37) ill田止珍, {흉寒論集成, p.393. 出版科學總合:jiJf究所, 昭和54年, 東京" ... 按, 外臺引古今錄

驗, 환龍i易, 則小榮胡j易” 
38 ) 쩨琴j 上揚흙, p.239 ’‘此寫少陽樞機之햄IJ. 和解表憂之總方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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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막고, 나머지 약으로 上下의 寒熱。l 서로 錯雜하면서 樹횡한 상태를 和解시켜 陰陽의 交通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解시키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2) 小樂胡揚의 加減方들 

小架胡場의 加減方들은 小架胡場의 本탑를 따르면서 , 변형된 病證에 따라 약울을 加減하여 ‘ 適應11E을 

변화시킨 것을이다 大뚱胡場, 架胡加흔銷場, 架胡加龍骨H爛場, 架胡桂技乾養場, 架胡桂技楊 등。l 있 

다 

@大架胡場

本方은 小榮胡場 原方에서, A參과 납草를 빼고 半夏와 生養의 用量을 늘렸£며, 형藥을 三兩, *只實을 

四校, 大黃을 二兩 추가하였다39) 

適應11E은 外感 太陽病이 십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봅寶證으로 轉變하지 않았는데 잘못 下法을 여러 벤 

쓴 후에, 구역질이 그치지 않고 心下가 緊急해지며 뼈中이 답답하면서 약간 煩熱이 있을 때나‘ 봅中에 

熱結이 있요면서 寒熱往來가 있거나, 傷寒 發熱證이 땀이 나도 풀리지 않고 心下가 햄硬하며 n區II±하면 

서 下쭈lj가 생기는 데 쓴다고 하였다40) 

여기서 1J、榮胡場의 病情과 비교하여 大架胡場의 病|춤을 살펴보면 大뽕胡場은 病變部位가 아직 半表半

훌之處안 뼈隔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1J、架胡場證이 表部로 치우쳐 있는데 비하여, 본 病證은 이미 훌훌部 

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n區뾰나 下쭈IJ. 驚醫微煩 등 陽明府證의 病徒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뼈隔 

과 연속되어 있는 心下의 緊急이나 힘硬 등이 아직 半表半養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따릉 

이다 

따라서 小榮胡場의 發表和解로 치료하지 못하고, 大架胡場의 鴻下和解로 풀려고 한 것 이 다 이 미 畵熱

이 성해지기 시착하였기 때문에 A參을 쓰지 못하고 半夏와 生養의 용량을 늘려 훌훌部로 치우친 뼈R혐의 

不利을 解消하며 , #草를 빼고 *只實과 大黃을 더하여 鴻下作用을 추가하고, 혐藥£로 結聚플 풀면서 평 

下로 인한 별浪의 範f율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外感利氣에 의한 病變의 根源이 단절되지 않았 

으으로, 榮胡를 君藥으로 하여 生養, 半夏에 의해 풀린 外%가 나잘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주고 있 

다41) 

39) 成찌己, 上揚書, p.172. ‘’架胡半ff味#平, 半夏半ff洗, 黃흑三兩苦寒, 生賣五兩切味辛溫,

힘藥三兩味醒微寒, *只實四板쫓味苦寒, 大輩十二板擊#溫, 大黃二兩味苦寒 ” 
40) 103. 太陽病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 後四五日, 架胡證仍在者, 先與小뽕胡場 樞不止, 心

下急, 魔魔微煩者, 寫末解也, 與大架胡場下之則愈 136. 傷寒十餘日 , 熱結在養, 復往來寒熱者,

與大架胡場 165. 傷寒§혔싼, ;if出不解, 心中햄硬, n區P止메F利者, 大架胡場主之.
41) 章補, 上揚書, pp438 ∼439. ‘前章言少陽證, 不可下, 而此復出下法者, 以熱쩌從少陽而來, 

結於陽明, 而少陽末罷, 不得不借架胡場, 以下陽明無形之熱, 故於本方去A參, #草, 實牌之藥,

倍加生養, 住架胡解表, 加7Jf,형, 破훌結, 則*只實大黃下之 不破表뻐훗 架胡治中, 大黃導下, 二

魚井治,故稱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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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胡JJOc뼈‘揚 

本方은 小架胡楊에 c뻐、 六兩을 加味하여 이루어진 처방이다 

센應짜에 대하여 제 104조에서 傷寒이 十三日이 경과되어 小架胡場證~로 轉變하였는데 ::h藥으로 誤下

시컸을 때 나타나는 變證으로, 뼈腦이 그득하면서 구역질이 있고 陽明病 大承氣場證처램 日뼈 즈음에 

湖熱이 있A면서 약간 下利 증상이 있을 때, 小架胡場과 先後로 써서 湖熱을 푼다고 하였다42) 

章補은 『醫門棒喝』 에서 本方의 이러한 病證에 대하여, }L藥으로 誤下시켜서 陽明經 病在인 湖熱이 있 

다 할지라도 操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大架胡場의 苦寒한 j양下웹j인 *只實이나 大黃 등을 쓰지 못하 

고 단지 폴뼈‘의 輔寒한 性味블 이용하여 無形의 熱耶만을 거두어 낼 때 쓴다고 하였다43) 즉 本方은 

비꽉 A榮으료 끓下하였지만 아직 小架胡場의 본 病在이라고 할 수 있는 뼈腦滿과 구역질이 있으며, i朝

熱이 있다 할지라도 實熱호 인한 아직 操失가 생기지 않았기 때운에, 小架胡j易으로 體表에 치우친 쩌氣 

를 거두어낸 다음 여분의 深入한 熱%가 陽明經 體內에 경쳐 있을 때 이를 和解시키면서 풀어주는 처방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方은 半表半훌짧을 誤下시컴으로 인해 쩌熱이 점차 陽明經 훌部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表홍不和떻을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C잊 榮胡加龍骨ti爛場

本方은 小뽕胡場에서 架胡와 半夏, A參, 生養의 용량을 줄이고, 大黃 六板(若 二兩) , 桂技, 앉힘, #± 

爛‘ 龍骨, 짧판 등을 각각 -兩半 추가하였A며 , 大輩는 六收로 配合하였다44) 

j편應까에 대하여 제 107조에서는 傷寒에 걸린 지 八九日 되었는데, 잘옷 j寫下시켜서 뼈滿하고 煩驚하며 

小{史이 不쥐J하고 謂語가 있으며, 온옴이 다 무거워 뒤틀기 힘을 때 쓴다45)고 하였다 이로 보면, 본 病

;짤은 病變o] 表部에 있는 상태에서 誤下로 인해 발생했기 때운에, 이미 中氣가 弼뿔되고 핸氣가 上衝하 

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聊滿은 表部에서 들어오는 쩌氣와 안에서 일어난 通氣가 半表半

홍之處에서 J:.衝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A며, 온몸아 무거우면서 뒤틀기 힘든 것은 身形 上下

42) I 04. 傷寒十三日‘ 下之, 뼈脫滿而n區, 日뼈所發湖熱‘ E而微flJ. 此本榮胡證, 下之而不得

;fiJ ‘ 今反쭈iJ者, 知醫以)L藥下之, 非其治也 湖熱者實也, 先宜小뿔胡以解外, 後以뽕胡加쏟뼈、場主 

之
43) 章補, 上揚書‘ pp.439 ∼440 “因其少陽之證‘ 誤用갯L藥下之‘ 餘熱留於陽明而發湖熱, 故仍

用小뽕胡和少陽, 而加쏟稍敵寒潤下, 而淸陽明之熱, 不取苦重之藥帳攻也. - -是本系誤下傷中, 而

經下쭈IJ, 뾰非爆結實%, 월可更用*只實大黃, ---可知必無用大뿔胡之理롯 其用쏟뼈、者, 取其輔寒而

不U몇;flJ, 以淸陽明無形之熱, 非薦攻i寫而뺀也 ‘’ 
44) 成찌己, 上揚書, p.176. ’‘半夏二合洗, 大훔六板擊, 뽕胡四兩, 生養一兩半, A參一兩半, 龍

骨-兩半1 짧판-兩半1 )佳技一兩半去皮, .격￥一兩半, 大黃二兩, 암轉-兩半假 ” 
45) 107. 傷寒八九日‘ 下之, a폐簡 煩驚, 小便不利, 諸語, -身盡重不可형휩則者, 풍胡지D龍骨ti 

網場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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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樞機 뿐만 아니라 前後의 樞機인 身形 뼈面의 氣機도 순조롭지 못함을 나타낸다 煩驚은 뼈中의 心

部에 !l'~熱。l f훗觀하여 心神이 불안한 것이며, 諸語는 題中의 몹府에서 進氣로 인해 쩌熱이 위로 치받고 

있응을 나타낸다 즉 본 病證은 傷寒의 돼氣가 時日이 경과하여 챔차 熱로 轉化하여 진입하려는 때에 

너푸 일찍 i寫下시켜, t部에서는 쩌熱이 급작스렵게 뼈中으로 階入하고, 下部의 眼中에서는 進氣가 上

衝하여 R멤隔의 半表半훌之處에서 錯雜한 것이다 

따라서 業胡로 外路를 열어 半表半훌에 있는 쩌氣가 外出할 수 있도록 하고 半夏로 뼈隔의 훌~i帶를 뚫어 

서 B때滿을 표通시키면서, 桂技, 生養 등으로 뼈中으로 隔入하는 外쩌를 發散시키고, .양을 더하여 ,~、

氣를 보호하면서 半夏블 輔助하여 水道를 소통시키며, 大黃으로 養熱을 치고 짧판, 龍骨, #土爛 등 鎭‘|去

한 약으로 進氣를 鎭멜하여 煩驚을 다스리며, A參무로 손상된 中氣를 도와주고 있다. 

本方은 小架胡場과 마찬가지로 樞機의 異常。l 病情의 주체이지만, 誤下로 인해 P쉽入된 뼈中의 外%와 

陽中의 進氣가 뼈隔에서 相博하여 不和해서 이루어진 半表半養의 病證。l므로, 桂技와 흉쭈, H爛와 龍

骨, 짧판 응을 加味하여 內外表훌보다는 上下의 相衝을 分利하는데 주얀점을 두었다 따라서 本方은 誤

下로 유발된 太陽, 陽明, 少陽 등 三陽의 不和證을 和解시키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마 

@) 架胡桂技乾養j易

本方은 小뚱胡場에서 半夏, A參, 生養, 大훌를 빼고, #草를 -兩 줄였으며 , 括童根을 四兩, 桂技와 乾

養을 三兩, H爛를 二兩 추가하였다46) 

本方의 病證에 대하여 제 147조에서 傷寒의 表證을 發ff시키고 나서 곧바로 다시 誤下시켜서, !l'B熱。1

얀으로 진입하여 발생한다47)고 하였다 表證에 發j千法을 쓰는 것은 바른 치료볍이지만 이미 時日 o1 經

過하여 만숭에 풀릴 것이 아난데, 낫지 않는다고 생급하게 誤下시켜 생긴 壞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發규을 거치면 이미 뼈中의 律淑이 虛弱해진 것인데 여기에 下法을 써서 쩌熱을 階人시켰기 때문에 

결국 上魚의 律波이 손상되어 鴻在이 나고 心煩。} 생긴다. 여기에 誤下로 인해 中下魚의 澤波과 陽氣

도 손상되어 소변o1 不fl.I하고 述氣가 上進하여 n때홈B에서 階入하는 %熱과 뼈隔에서 相博하여 結聚하여 

樞機가 효通하지 못하므료 뼈에%i輸댔結과 往來寒熱 등이 나타나고 윗쪽으로 頭규出이 열어난다48) 즉 

본 病짧은 表證을 誤治해서 j휠波과 陽氣가 손상되어 뼈中의 쩌熱과 眼中의 進氣가 R때服J의 半表半養之處

에서 相博, *짧옳하여 少陽經의 樞機作用을 素옮L시킨 것 이 다 

그러으로 小架胡場과 마찬가지로 榮胡가 君藥이 되지만, 닮藥은 i車波을 말라고 熱을 낼 수 있는 半夏

46) 成찌己 上揚書i pl 99. “架胡半ff味苦平, 桂技三兩去皮味辛熱, 乾養三兩味辛熱, 括童根四

l'f>jl朱苦寒‘ 黃측三兩l)t苦寒, #土輔二兩熱P輔關쫓, i=t草二兩꼈味i=t zp:” 
47) 147. 傷寒五六日 ' E發규而復下之, 뼈腦i織謝‘휩, 4、便不利, 浪而不n圖, 但頭규出, 往來寒

熱,心煩者,此寫未解也,榮胡桂技乾姜場主之 初服微煩,復服규出便愈 
48) 147. 傷寒五六日 , 已發규而復下之, 뼈뻐輸擬놈, 小便不利, 펌而不n區, 但頭규出, 往來寒

熱, 心煩者, 此薦未解也, 뽕胡桂技乾姜場主之 初服微煩, 復服규出便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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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i휠뼈을 자양하고 뻐熱을 식히는 括棄根무로 하고 黃흑의 보조를 받게 하였다 더불어 桂技를 써서 

外쩌의 發散윤 유도하여 病根을 차단하고, 中氣를 上升시켜 ~~熱을 도울 수 있는 生養과 A參 대신 乾

養과 ti爛를 써 中魚의 손상된 陽氣를 보충하고 역기를 鎭맺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表耶가 낀 半表半

홍의 病證 중 上魚에서 律浪이 결핍되고 中下魚에서 j효氣가 올라 뼈服部位에서 無形의 結聚가 생길 때 

쓰는 和解휩j라고 할 수 있다 

® 榮胡桂技i易

本方은 t±技j易과 小않胡}젖을 용량을 조절하여 함친 것이다 다만 架胡와 半夏가 桂技와 혐藥의 용량을 

압도하여 君§藥으로 배염되어 있다49) 

本方의 週應m:에 대하여 제 146조에 傷寒이 六七日이 지났는데, 發熱微惡寒, tt節煩흉 등 太陽病 表證。l

아직 낭아있고 微n區와 心下支結 등 少陽病 表證이 나타날 때 쓴다고 하였다50). 즉 이는 太陽病 表證이 

있지만 。l미 시일이 경과하여 弱化되고, 대신에 微n區, 心下支結 응 少陽經의 半表半훌之處에 淡飯이 뽕 

i帶되어 表훌훌不和가 나타나고 있는 病證이다 이에 小架胡j易으로 上下 寒熱의 錯雜으로 안한 結聚를 풀 

고1 桂技場으로 약화된 太陽病證을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本方은 太陽病의 ~~氣가 점차 入훌하면서 少陽經의 陰陽交界之處에서 寒熱o] 錯雜하여 결취되어 

말생한 樞機不flj의 病證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보면, 小架胡場의 加減方들은 소시호탕의 화해지력을 기만으로 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얘기된 

身形 上下, 內外의 陰陽不和로 인한 寒熱의 錯雜과 升降의 不利블 치료하는 처방들。l라고 할 수 있다 

2. 傷寒論의 예 타 :fp解짧l 
앞에서 |쏠陽의 和解와 交通이 이루어지는 陰陽交界之處 즉 半表半훌의 少陽經 부위에서 外感 뻐氣의 交

亂으로 일어 나는 病짧들은, 上下‘ 內外表훌의 寒熱錯雜과 升降의 不flJ플 일으켜 뼈腦과 心下의 結, 滿

등을 야기하며, 4、않胡場과 그 加減方으로 和解시켜 치료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方햄j의 구성은 

寒熱‘ 升降浮沈이 마른 약울을을 적절히 配合하여 , 각 부위간의 陰陽 偏盛偏哀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교 

통이 이루어지는 陰陽交界之處를 越通시켜 少陽의 樞機를 창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傷寒論』 의 여타 處方들을 살펴보면, 架胡場類를 제외하고도 많은 和解之齊j를 찾아올 

수 있요니 , i혈,~、j易類나, 乾養黃連黃흑A參i易, 黃連揚, 四遠散, 烏梅JL 등이 다 

|) 평心j캉類 

r傷寒論』 에는 大黃黃連i당ι、場, 半夏j寫心場, 生養i寫'~、場, #草i寫ι、場, 附子i寫,G、場 등 5方의 鴻,G、場이 

49) 成rl<:c. 上揚書, p.199. “桂技 去皮, 黃흑, A參 各一兩半, 납草 一兩쫓, 半夏 二合半, 혐 

藥 -兩半, 大짧 六板擊, 生養 -兩半切, 뿔胡 四兩”
50) 146. 傷寒六七日, 發熱, 微惡寒, 技節煩홀, 微n區, 心下支結, 外뾰未去者, 架胡桂技j易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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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i헐,G、場의 공통된 主治證은 心下 즉 上下 陰陽交界之處의 下빼結聚로 인해 心下힘硬이냐, 滿, 펴 

등이 생겨 上下의 交通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며, 暴在에 따라 각 처방들을 대응하고 있다 

@ 大黃黃連j寫心場

本方은 大黃과 黃連 등 모두 苦寒하여 下뼈시키는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51). 

週應在에 대하여 제 154조에서는 心下가 흙塞하고 大便이 딱딱하며 惡熱하고 上下의 交通。l 막힐 때 나 

타나는 關上服에 浮象이 있을 때 쓴다52)고 하였으며, 제 164조에서는 發규시킬 病證에 먼저 攻下시키고 

다시 發i千시켜 表證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心下에 흙證이 생길 때 桂技場과 연결지어 쓴다“)고 하였 

다 

病情으로 본다면, 이는 上下 表養之間의 不交로 이루어진 半表半養之證 중 陽明經 몹府에 치우친 病證

으로 i형下를 겸한 和解之齊j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本方을 구성하는 藥物만으로 본다면 

陽明經 府實을 치료하는 承氣場類의 i寫下齊l와 가까우며 和解之뺑j와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 단지 폴뼈l나 

멀朴 등 中魚에서 생긴 쩌熱의 結聚를 洞‘빠시키는 것 대선에, 上魚 뼈中의 熱을 치는 黃連이 太黃에 배 

합되어, 上魚와 中魚에서 동시에 쩌熱을 淸化시키도록 구성된 것이 약간 비슷할 뿐이다 이러한 의문은 

本方의 製法에서 쉽게 풀련다 本方의 製法은 다른 처방처럼 藥性이 모두 慘出되어 나오도록 장시간 마 

리는 것이 아니라, 麻佛場 즉 끓는 물에 두 약물을 잠시동안 망궈서 輕淸한 氣만을 슬쩍 취하고 있 

다‘4) 

따라서 本方은 心下혐證 중 上下 寒熱의 偏差와 相博이 심하지 않아 暴在이 미마하고 陽氣가 아직 쇠약 

해지지 않을 때, 훌部의 ~~熱을 가볍게 淸化하면서 下之시켜 훔塞을 해소시키는 처방으로 鴻心場55) 중 

輕뺑j라고 할 수 있다 

CV 半夏i형,G、場 

本方은 小榮胡場에서 榮胡와 生養을 빼고 半夏를 늘려 君藥으로 삼았으며 , 乾養과 黃連 을 加味하였 

다)(i) 

s l) 成찌己, 上獨書, p204. “大黃二兩味苦寒, 黃連-兩味苦寒”
52) 154. 心下힘, 按之痛, 大便硬而不惡寒反惡熱1 其nJK關上浮者, 大黃黃連i寫心場主之
53) 164. 傷寒大下後, 復發규, 心下햄, 惡寒者, 表未解也 不可攻젊, 當先解表, 表解乃可攻핍 

解表宜桂技場, ;攻햄宜大黃黃連j寫心場 

54) 成여己, 上揚書i p.204. “右二味, 以麻佛場二升Y責之, 須뱃, 級去j宰, 分{닮再服” 
55) 章補, 上揚書, p.501. 王쯤三, 티힘有不因下而成者, 君火元盛 不得下交於陰而寫험, 按之

虛者 非有形之험, 獨用若寒便可빠之, 如大黃i寫營分之熱, 黃連뼈氣分之熱. 且大黃有攻堅破結之

能, 其t世험之功, 밟萬於뼈熱之內, 故以名其場, 以場i責須멋, 統去澤, 取其氣不取氣味, 治虛흙, 

不傷正氣也”
56) 成成己, 上抱害, p 201 ‘’半夏 半升洗辛平, 黃쪽 苦寒, 乾훌 辛熱, A參 E上各三兩#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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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펴應파에 대하여 제 149조에서, 小架胡場의 病證을 i寫下시쳐서 ~~熱。l 入옳하여 心下에 結聚되었지만 

滿하면서 痛까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57)고 하였다 즉 誤下로 인해 表證은 없어지고 入훌한 쩌熱과 上

衝한 평氣가 心下돼에서 부딪혀 結聚하여 淡飯이 발생해서 上下의 交通을 막아 발생한 病證에 쓰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表꿇。l 없으므로 半表半훌之處에 있는 쩌氣의 外얘II 發散經路를 열어주는 架胡를 빼고 半夏플 君藥으호 

해서 淡B\의 **聚를 표散시켜 上下의 交通路를 확보하고, 上魚의 쩌熱과 中下魚의 陽氣 손상으로 인한 

陰寒之氣가 心下에서 원않뚫하여 심하게 맞서고 있으므로 黃흑에 黃連을 더하여 뼈中의 쩌熱을 치고‘ A 

參에 乾養을 더하여 中魚의 陽氣를 강화시쳐 上下 寒熱의 偏差를 調節하여 和解시키고 있으며 生養을 

빼서 上뿔의 火熱을 技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本方은 中魚 牌봅之氣가 揚傷되어 上熱下寒。l 陰陽交界之處에서 서로 맞서 結껏이 생격 발생한 

無形의 펴짧에 쓰는 和解之땐l라고 할 수 있다. 

® 生養i寫ι、i易

4ι方은 小架胡場에서 짧胡를 빼고 乾훌과 黃連을 加味하고 生훌을 -兩 추가하였무니 , 半夏가 君藥이 

되고 生養은 ~藥이 되어 半夏를 보조하는 처땅이다58). 

i썩應*에 내하여 제 157조에서 傷寒을 發규시켜 풀었는데, 몹中이 不和하여 뤘氣와 水氣가 相合하지 못 

하고 園氣는 心下에 *권聚되어 心下가 딴딴해지고 水氣는 腦下로 올려 훌動해서 眼中에서 雷嗚。l 나띤서 

下처j가 발생하는 病끓이다59)고 하였다 본 病證은 정상적으로 傷寒 表證을 發규시켜 表%를 풀었는데, 

그로 인해 몹中의 陽氣가 上進하고 虛弱해져서 水뤘을 없化하여 消化시키지 못하게 되어, 獨氣는 上進

之氣를 따라 올라 心下에 맺혀 上下交通을 막고 水氣는 腦下로 몰려 前後의 交通을 막아서 발생하는 水

줬寒熱의 不和證이다 

表짧이 없53..므로 半表半養Zυ훨 ~~氣의 外|메 發散經路를 열어주는 架胡를 빼고 獨氣와 水氣를 물리쳐 뼈 

隔의 ik끓之氣 通路인 몹上U를 열기 위하여 半夏와 生養을 君昆으로 配合하였요며, 黃흑, 黃連으로 上

熱을 없애 뼈中의 上述之氣를 내리고 A參과 乾養으로 眼中 牌몹의 陽氣를 補充하여 水飯을 轉化하도록 

하여 下寒을 해소함으로써 , 上下, 前後의 不和를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本方은 發규으로 인해 上魚의 律lit과 陽氣가 虛揚되어 룹中에서 팽氣가 일어냐고 中氣는 흉弱해 

#草 꼈tr平 三兩‘ '!fl싫f -|兩苦寒, 太뚫 十二板擊溫남” 
57) 149. 傷寒五六日‘ U區而發熱者, 架胡場證具, 而以他藥下之‘ 若心下滿而硬痛者, 此寫結뼈 

也, 大階뼈場主之 但滿而不痛者, 此寫험, 架胡不中與之, 宜半夏i寫心場i
58) 成rX:c. 上觸書, p.205. “生養 四兩切, 人參 三兩, 黃흑 三兩, 남草 三兩쫓, 半夏 半Fr洗,

乾養 -ji. 黃i별 -兩, 大事 十二校擊”
59) I 57. 傷寒규出解之後, 몹中不和, 心下흙硬, 乾n區食莫, 脫下有水氣, 題中雷嗚下flj者, 生養
i훤’心揚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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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뤘氣와 水氣가 結聚되어 발생한 有形의 험證을 上淸下補시키면서 뽑院之氣플 交通시켜 치료하는 和

解之齊j라고 할 수 있다 

@if草i寫心場

本方은 小架胡場에서 架胡와 生養, A參을 빼고60) 乾養을 넣고 #草를 -兩 더하여, 半夏를 군약으로 

하고 #草를 ~藥으로 한 처방이다61) 

適應11E에 대하여 제 158조에서 傷寒中風에 의사가 誤下시켜 下利가 심하게 일어나고 짧食이 소화되지 

않으며 R훌中에서 雷嗚이 일고 心下가 험硬하면서 그득하며 건구역질을 하고, 心煩이 있어 편하게 잠을 

수 없는데, 훔證만을 보고 下之시켜 뽑中의 陽氣를 해養하여 생긴 病證이다62)고 하였다 즉 表證을 鴻

下시켜 몹中의 陽氣가 이미 손상되어 虛寒해져서 뤘食을 魔熟하지 못하므로 下利와 雷嗚 등이 발생하 

고, 中府는 평下로 인해 律波과 陽氣가 탈진되어 陰寒한 遊氣가 일어났는데, 뼈中에서는 쩌熱이 入養하 

여 律波을 태워 虛熱이 떠 心煩 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거듭 下法을 썼기 

때문에 中氣는 더욱 쇠약해지고 進氣는 더욱 上팩하므로 上下의 氣交가 끊어져 험硬이 더욱 성해진다. 

表證이 없고 無形의 虛흙가 생겼요므로 架胡를 빼고 半夏를 君藥으로 하였£며 , 病勢가 급하므로 繹和

시키는 #草를 t2樂으로 하였으며, A參과 乾養을 겸하여 손상된 뿜의 陽氣를 보양하여 陰寒한 팽氣를 

풀고, 黃흑에 黃連을 더하여 뼈中의 쩌熱을 식히고 生養을 빼 뼈中熱의 助長을 막고 있다 

따라서 本方은 뿜中의 陽氣가 심하게 下棄되어 뼈中에서는 虛熱이 뜨고 뽑中이 不和하여 陰寒之氣가 上

下로 흉動하는 1좁證을 病勢를 線和시 키면서 上下의 交通을 유도하여 치료하는 和解齊j라고 할 수 있다 

@附子鴻心揚

本方은 大黃黃連i寫心場에 黃흑과 附子를 加味한 것이며, 附子를 제외한 나머지 약풀들의 제법은 大黃黃

連평心場에 준하며 , 附子는 별도로 끓여 I十만을 취한다63) 

適應在에 대하여 제 155조에서 心下가 험塞되고 大便이 硬結하며 心煩이 있어 잘 잠을지 못하는 데다 

惡寒과 규出이 있을 때 쓴다64)고 하였다 心下의 흙塞과 大便의 硬結은 大黃黃連i寫心場과 유사하지만, 

앞의 처방이 惡熱이 있을 때 쓰는 것인데 바하여 本方은 惡寒과 ff出이 있으며 虛熱로 인한 벤열이 있 

을 때 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中魚 몹府의 상태는 大黃黃連演心場의 적응증과 비슷하지만‘ 上魚

60) 山田iE珍은 「傷寒論集成』 p.571에서 本方에 A參이 없는 것은 딸락된 것이므로 마땅히 

‘A參 三兩’ 며字를 補入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옳다고 본다(按此方無A參, 蓋脫落之也, 林憶

많辦之, 當補A參三兩四字, 金置千金外臺↑具有A參三兩, 是也,”)
61) #草 四兩쫓, 黃흑 三兩, 乾養 三兩, 半夏 半升洗, 大輩 +二板擊‘ 黃連 -兩
62) 158. 傷寒中風, 醫反下之 其A下쩌j日數十行, 뤘不化, 題中雷嗚, 心下힘硬而滿, 乾D區, 心

t힘;得安 醫見心下험, 謂病不盡, 復下之, 其햄益甚 lt~~f結熱, 但以뽑中空虛, 客氣上進, 故使

硬也1 #草J寫ι、j易主之
63) 成JX:c. 上揚書, p.204 “大黃 二兩, 黃連 一兩, 黃흑 -兩, 附子 -兩抱去皮破)JIJ熹取it ” 
64) 155 心下험, 大便硬, 心¢貞不得眼, 而復惡寒규出者, 附子i寫心揚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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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때府는 그와 달리 陽氣가 규出을 따라 外養함으로써 陽虛가 유딸되고 律波의 결핍으로 虛熱이 딸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心下햄와 大便硬이 있으묘로 大黃黃連鴻心場의 本답를 그대로 이으면서, 陽虛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폐子를 君藥으로 삼고 黃連으로 心의 虛熱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本方은 陽氣가 이미 쇠약해진 상태에서 딸생한 험證을 온몸의 陽氣를 寶發시키는 附子를 君藥무 

로 하여 陽氣를 회복시키고 二黃A로 비색을 열면서 黃連으로 心火를 내려 交通을 유도하는 和解웹j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i寫,~、場은 上下의 陰陽交界之處인 R뼈험을 境界로 上部의 뼈中에는 쩌熱이 入

畵하고 下페의 뿜中에서는 述氣가 上팽하여, 8웹隔之間에서 上下의 寒熱이 錯雜되고 結聚되어, 上下의 

交通。1 일어지는 半表半훌之處인 뼈隔에서 樞機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뼈隔의 下部인 心下에 ’좁塞。1 

생결 때 쓰며, 暴在에 따라 加味와 君톰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虛용은 야離의 不交를 交際케 해주는 水火많濟의 처방들이라고 하였으니 65). i寫,~、場은 誤治 등 

2-..호 말생한 上熱下寒oj 錯雜하여 뼈8험의 心下部에서 생기는 陰陽의 上下不交로 생긴 훔證를 화해시키 

는 처방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 內外表훌를 交通케 하는 뚱胡場類와 織橫£로 맞선다고 할 수 있다 

2) 乾賣黃連黃흑A參場 

本方은 i寫,~、場에서 中魚를 調和시키고 보호하는 #草, 大짧와 뼈隔의 結聚를 풀어주는 半夏를 빼고‘ 上

魚의 !fll熱을 내리는 黃連과 黃흑, 中魚 陰寒의 팽氣를 풀고 中氣를 돋아주는 乾養과 A參만으로 구성된 

처방M) 이다 

適應莊에 대하여 져1359조에서 傷寒 중 본래 寒冷한 약물로 鴻下시켜야 할 病證을‘ 의사가 반대로 浦n土

시키고 다시 평下시켜 寒쩌가 格總되어 발생한 病證으로, 음식을 먹£면 구토할 때 쓰는 것67) 이라고 

하였다 浦rtt시키고 평下시켜 中魚의 陽氣를 패퇴시켜 딸생한 寒格證, 즉 寒氣가 中魚에 몰려 팽氣가 

딸생해서 h魚의 5J~熱이 下降하지 못하도록 格租하고 있는 상태의 病證이다 그러으로 본 病證의 증상 

65) 章補, 上揚書, pp SO I ∼ 502. “王품三, 日鴻心揚有五, 總不離乎開結導熱益몹, 然其或虛或

實1 有쩌無%, 處方之變, 則各有微妙 是方由몹陽虛, 不能?죄좋波而致힘者, 堆生養辛而氣演, 能

升몹之衝~. 故以名場 乾훌半夏, 破陰以導陽, 黃혹黃連, 鴻陽以交陰, A參#草, 益몹安中, 培

植k좋뚱生化之本, 仍以大覆住乾훌, 發生律波, 不使其再化陰%, 通方破游宣陽, 是亦j寫心之義也

奈按j寫心五方, 總以導離交:!7'寫主, 故皆用黃連, 以j寫心名之, 因有5J~結之輕重漢豊 本元之陰陽虛

寶不同, 故又隨숨住使1 以合病情, 以t';;:離之不交, 由中土之明結, 故其要在調倒中宮, flj其升降1

週其寒溫1 f D其氣血, 꿇法皆周, 各錢神妙 몽PJJ寫君之藥別其名, 途有五方之異也 由五方義理而

推廣之,足以盡變化之法,而治萬病亦不難옷” 
66) 成TX:己 上揚書, p 290. 乾養 二兩去皮辛熱, 黃連 三兩去須苦寒, 黃흑 三兩苦寒, A參

三兩합i.ffil.. 
67) 359. 傷寒;本自寒下, 醫復n土下之, 寒格, 若食入口명nP止, 乾훌黃連黃혹A쫓場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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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흙가 없다 할지 라도, R떼隔之間에서 寒熱이 相格하여 和解하지 옷하는 것은 鴻心場證의 본 病機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乾養과 A參으로 中魚의 寒氣를 풀면서 中氣를 技養하고, 黃흑과 黃連요로 上뚫 뼈中의 !j'~熱。l

흉動하는 것을 막아 上下의 寒熱을 和解시키고 있다‘ 半夏를 君藥~로 하는 i寫1l,、j易。1 修欲, 水뤘 등의 

有形無形 結聚를 풀면서 和解시키는데 비하여, 本方은 아마 此下를 거처 無形之寒熱。} 서로 格總된 것 

을 치료하는 것으로 펌心場 和解쨌j의 또다른 變形이라고 할 수 있다68) 

3) 黃連場

本方은 小架胡場을 중섬으로 보면 架胡 대신 桂技를‘ 黃흑 대신 黃連을, 生養 대신 乾養을 넣고 半夏를 

君藥~로 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며, 半夏i뚫心場과 비교해보면, 黃혹이 없고 桂技가 더해진 처방이라 

고 할 수 있다69) 

適應在에 대하여 제 173조에서 傷寒 중에 뼈中에 !j'~熱이 있고 뽑中에는 %氣 즉 寒氣가 있어 眼中이 아 

프면서 U區Q止가 나오려는 것70) 이라고 하였다 즉 上뚫、의 뼈中에는 쩌熱이 盛行하고 中魚의 몹中에는 寒

氣가 맺혀서 서로 格總하여 뼈隔之間 뽑院部에서 寒熱이 和解하지 못하는 寒熱錯雜之病£로, 앞에 나온 

乾養黃連黃흑A參場의 病證과 유사하다 다만 본 病證은 誤治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傷寒의 表%가 

남아 있고 !j'~熱의 入훌가 없으며, Q止下를 거치지 않았기 때운에 껏餘이 뼈隔之間에 맺혀서 升降을 不利

하게 하여 n區따를 일으카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뼈隔之間의 f양용t 結聚를 풀어주는 半夏를 君藥으로 하여 뼈隔을 열고, 뼈中에 入훌한 耶熱을 

풀어주는 黃착을 빼고 黃連만무로 1l,、部의 熱을 식히연서 降下시키고 乾養, A參 등£로 몹中의 寒氣를 

몰고 中氣를 上升시켜 上下의 寒熱 不和를 和解시키면서 桂技로 內發之氣를 體表 太陽經까지 通達하게 

하고 있다71) 

따라서 本方은 誤治와 상관없이 본래 뼈中에 !j'~熱이 있고 몹中에 寒%가 있는 상태에서 , 傷寒£로 樞機

가 不陽하여 t下의 交通이 不和해져 말생한 寒熱錯雜證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4) 四進散

本方은 表養의 半表半養之」處인 少陽經의 外路를 열어주는 榮胡와 上下의 半表半養之處인 뼈R품을 열어주 

68) 쩌琴, 上揚書‘ pp.229 ∼ 230. l거;名鴻心者, 以鴻心場專월1좁硬之法耳 要知寒熱相結予心下,

而成훔硬, 寒熱相/ill.予心下, 而成格進, 源同而流異也 ” 
69) 成I文B 上揚書, p.214. “黃連 味苦寒, 납草 쫓味납平, 乾養 ~未辛熱, 桂技 去皮味辛熱 各

三兩, A參 二兩味itil닮, 半夏 半升洗味辛溫, 大뚫 十二板擊味해닮” 
70) 173. 傷寒뼈中有熱, 몹中有!J'B氣, 題中痛, 欲n區ll±者, 黃連場王之
71) 章補, 上揚書, p.428. ‘黃連場, 和햄j也. ~lj榮胡場變法, 以桂技易榮胡, 以黃連易黃흑, 以乾

養易生養 뼈中實, 欲n區n土, 題中痛者, 全因몹中有뻐氣, ”R遺升降之氣, 故用A參, 大훔, 乾養,

半夏1 專和몹氣, !J'B欲入몹中, 聽몹氣之上下數布, 交通陰陽, 再用桂技1 宣發太陽之氣, 載引黃連1

從上魚陽分鴻熱,不使其深入太陰,有擬虛寒題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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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샌實, 營血의 {疑폈를 풀어주는 힘藥과 #草로 이루어진 처방으로72). 寒;京한 성질을 띠고 있다 

適應까에 대하여 제 318조에서 少l쏠病에 四敗廠冷이 있으면서 後重한 池;flj가 있고 ~~u軟나 心{季, 小使不

flJ. 題中痛 등 薦fil 이 복잡한 廠證이다73) 本方에 四敗의 j新冷에 일반적으로 쓰는 附子나 肉桂 등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나오는 漸冷證은 陽虛로 인한 |쏠寒之氣에 의해 발생한 廠冷證。l 아니라, 陽氣

가 體內에 格總되어 四股로 陽達하지 못해, 內外의 陰氣와 陽氣가 順接하지 못하여 발생한 病證임을 알 

수 있다74) 측 이는 少|울經이 寒쩌에 맞아 陽氣가 안으로 몰려 사지로 通陽하지 못해 內外의 寒氣와 

熱氣가 交流가 끊어져 和解하지 못한 病證임을 알 수 있다. 그러으로 隊願나 心像, 小便不利, 眼中痛

등 복잡한 暴JlE "1 생김 수 있다 

따라서 本方은 陰經의 ~찌幾를 담당하여 水火의 交濟를 隨行하는 少陰經의 轉化失調로 內外의 |쩔陽之氣 

가 順接하지 못해 陽氣가 體內에 ’疑聚되어 생긴 廠證을, 혐藥으로 찮·聚플 풀고 架胡와 桂技로 四敗 등 

h外部로 發揚시켜 體內外의 寒熱之氣를 )I頂接시켜 和解시키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75) 

5) 烏梅A

本方은 1軟陰經의 本藏인 Jlf의 氣를 i寫해주는 烏梅를 君藥으로 하고, 太陽經과 少陰經의 表쩌를 풀어주 

는 桂技와 細辛, 몹府의 寒氣를 치고 陽氣를 發揚λ1켜주는 乾養과 圍淑, 補氣補血하는 A參과 當歸, 陽

氣를 回陽시키는 附子, 上魚 心火를 내려주는 黃連, 下魚 勝뼈의 i혈熱을 없애주는 黃相 등, 內外表臺

寒熱|쏠陽을 補하고 i샘하는 藥性"1 여 러 약불들이 혼용되어 있는 처 방이 다76) 

j팩應fil에 대하여 재338조에서 服象"1 微弱하면서 歐證이 있고 皮鷹가 冷冷하며 操煩"1 있어 안정하지 

못하고 就蟲을 Q止하는 病證이나 요래된 下利이다77) 阿琴은 본 病證의 病機에 대하여 一陰과 -陽이 

交又하는 廠陰經 本體의 특성과 j新陰經이 發動하는 相火의 流行失調로 인해 일어난다78)고 하였다. 즉 

72) 成찌己, 上揚害. p.274 ‘’납草껏味납平, *只顧$水i貴꼈乾味苦寒, 榮胡味苦寒, 형藥味觸댔 

쫓” 

73) 318. 少陰病, 四팽, j뺀I.I下重, 其A或隊, 或↑季, 或」、便不flJ. 或題中痛者, |띄팽散主之 

74) 337. 꾀軟者, 陰陽氣不相}I煩接, 便鳥廠 廠者, 手足遊冷是也

75) 阿琴, 上揚書. p.253. “少「훨휩四進, 뺀flj下重, 其A或隊或↑季, 或j에更不flJ. 或題中痛者, l~t 

方主之 少j쏠寫水火同處之藏, 水火不￥|], 則陰陽不뼈|명接 四敗馬陰陽之會, 故廠冷四遊, 有寒熱

之分, 몹陽不軟手四뼈寫寒}新, 陽sn內擾子陰分寫熱廠 然四뾰不溫, 故廠者必、flJ. 先審j寫flJ之寒

熱,而四述之寒熱判옷” 
76) 成여己, 上챔뿜1 p 283. “烏梅 三百個味輔닮, 細辛 六兩辛熱, 乾養 十兩辛熱, 黃連 一助

苦寒. 當歸 四兩辛溫, 附子 六兩辛熱, 용휠淑 四兩去子辛熱, ;佳技 六兩辛熱, A參 六兩#溫, 黃

짧 六兩苦寒”
77) 338. 傷寒服微而廠, 至七八日庸冷, 其A操, 無暫安時者, 此옆購廠, 非빼廠也 떼미軟者, 其

A當n土빼 今病者靜而復時煩, i~tm藏寒 빼上入隔故煩? 須멋復止, 得食而n區 又煩者, 뼈聞食莫 

出‘ 其A故P너;빼 11±빼者, 烏梅九또之, 又主久利
78) 채琴, 上揚害, p.255 “六經堆廠陰最寫難治, 其本陰而標熱, 其體風木, 其用相火, 以其具合

n흉胡之理 陰之初盡‘ ~lj陽之初出, 所以一陽鳥紀, 一l쏠薦獨, 則廠陰病熱, 是少陽之相火便然也 ” 

- 211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廠陰經은 本質的!'...로 寒熱이 교차하는 寒熱 交界之境으로 陰寒之氣를 수령하고 陽熱之氣를 發揚하는 水

火 出入之處가 되는데, 水火의 出入이 調和플 잃어 寒熱이 相濟하지 못함으로써, 寒氣는 寒氣대로 흉動 

하고 相火는 寒氣에 쫓겨 上下의 心賢요로 흩어져 달아난 상태에 있는 病證이다 

따라서 本方은 烏梅로 願陰經을 떠나 흩어져 流行하는 相火를 收敬하여 i鐵협하고, 苦寒한 黃連과 黃拍

으로 上下 心賢의 覆熱을 풀며, 溫熱한 附子, 乾養, 圍懶 등!'...로 上中下魚의 陽氣를 며l場시키며‘ A參과 

當歸로 氣血을 보하고, 桂技와 細辛으로 陰陽氣血을 深部에서 體表까지 도달하게 하니79)' l新陰經의 水

火 出入을 회복시켜 全身의 寒熱不和를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鴻,~、場처 램 R떼隔之間 上下交界之處 驚뿜를 풀어 交通시켜주는 처방들로 大小隔뼈場과 調몹 

承氣場 등이 있으며, 1J、뽕胡場처럼 R힘腦의 覆i帶를 풀어주는 처방으로 十짧場이 있고‘ 四通散과 비슷한 

성질을 띤 처방으로 當歸四通場 當歸四遠加吳菜횟生養場 등이 있다 또 太陽經의 營衛不和를 和解시키 

는 桂技場도 어떤 의미에서는 和解之齊l의 뱀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處方플은 上

下, 內外表훌의 寒熱, 升|앓浮沈 등이 半表半養의 陰l場交界之處를 境界로 서로 和合하여 交濟하지 못하 

고 맞섬으로써 발생한 病證플을, 表훌之氣를 交濟시켜 和解시키는 本質的인 和解齊j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로 太4、階뼈場。l 聊隔 心下의 硬結쩔痛을 치료하지만 이는 寒熱을 不￥|]를 和解시키는 것이 아니라 

I擬챔된 ~~熱을 騙j쪼하여 下棄시키는 鴻下之齊l의 멤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며 , 珪技場은 太陽經 內

의 營衛不和를 조절할 따름이다 단지 當歸四遊場과 當歸며遊加吳菜奭生훌場, 黃흑j易 등은 和解之齊j에 

거의 속한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80). 

ill. 결론 
지금까지 때景의 『傷寒論」 을 중심으로 諸家의 논설을 비교하여, 小똥胡場으로 대변되는 和解之뿜j의 

用j흥와 方댐j構成, 病位, 病機, 病情 등을 고찰하고1 이를 토대로 『傷寒論」 에서 小架胡場類 이외에 和

解之햄j라고 정의할 수 있는 方힘l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l. 和解法은 身體의 表畵, 上下內外가 경치는 半表半畵之處에서 寒熱操폈, 升|隆浮沈 등 陰陽의 각 기운 

들이 서로 錯雜하거나 格純하여 廳和하지 못해서, 上下, 前後, 內外表養의 陰陽轉化가 이루어지지 옷한 

病證에, 寒熱, 升降浮沈 등이 각기 다른 약물들을 적절히 配옴하여, 각 部位간의 陰陽 偏盛偏哀를 조절 

하면서 表畵之氣를 交濟시켜 和解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2. 和解햄j의 作用部位인 半表半畵之處는 身形의 外빼에서는 신체의 前後를 가르는 빼面의 腦助과 上下

79) 章補, 上揚書, p 469. “1웹훤責醒, 益其醒, 急鴻!新陰, 不欲其援也 桂淑辛附養, 重用辛熱,

升達諸陽, 以辛勝醒, 又不欲其收敵陰뻐也 桂技흉융쩌%, 通上뿔、君火之陽, 細辛|뺨子, 뿜下魚賢中生 

陽, A參千養當歸‘ 溫中魚牌몹之陽, 則連拍鴻ι、滋賢, 更無亡陽之뽕、, 而得新陰之治法롯 ” 
80) 이에 대해서는 저자의 역량부족무로 밝히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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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르는 橫隔陳 부위, 신체의 중성을 가르는 혀, n며嗤, 心部, 眼部, *道, 陰華 등을 잇는 幹線이며, 

五藏에서는 牌이다 

3. 1]、架胡j易은 身形의 外빼 陰陽 交界之處인 뼈뼈의 半表半養之間에서 lE氣와 뻐氣의 분쟁을 조절하면 

서 外5JB를 發表하고 樞機를 몰려 ￥|]解시키는 처방이 다. 1]、榮胡場의 加減方플은 小榮胡場의 和解之力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야기된 身形 上下, 內外의 陰陽不和로 인한 寒熱의 錯雜과 升降의 

不flj를 치료하는 처방틀이라고 할 수 있다. 

4. i寫I~、y易類와 乾養黃連黃흑A參場, 黃連場 등은 誤治나 傳變으로 인해 발생한 上部 뼈中의 뻐熱과 下

部 眼中의 l쏠寒。1 뼈隔之問에서 부딪혀 錯雜하여 心下部에서 생기는 햄證를 화해시키는 처방들이며‘ 內

外表養를 交通케 하는 뿔胡場類와 織橫으로 맞서 上下表養를 화해시키는 처방이다 

5. 四進散과 烏梅갯L 등은 身形의 內↑則 陰經의 樞機를 담당하는 少陰經이나 l新陰經의 樞機不利로 全身의 

寒熱이 錯雜, 不和하여 발생한 廠證을 치료하는 和解뺑j이다 

이 이외에도 大/애쉽뼈‘傷과 調몹承氣i易, 十홍場 등처럼 和解之뺑j와 주치하는 病位가 유사한 처방을이 있 

으며, )’圭;技場처램 작용이 유사한 처방들이 있다. 그러나 이플은 半表半養之間의 不和를 쥐]解시키는 和

解法을 만족하는데는 결손이 있으므로, 평下뺑j 또는 發규蘭j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當歸四進場과 當歸四遠加吳菜헛生훌場, 黃흑場 등은 和解之웹j에 거의 속한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 

지 않지만, 여력의 부족우로 자세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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